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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 멕시코 정책   17-02-0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 자리를 창출 내지는 보호 하기 위하여 멕시코로부터 들여오는 상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장벅을 쌓겠디고 호언했습니다.  먼저 만리장성의 교훈을 모른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13,000 마일 길이의 만리 장성을 수백년에 걸쳐 구축했지만 실제로 명나라가 중국을 침공했을 때  만리 장성은 그런 침공을 막기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 마일이 넘는 장벽을 쌓겠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고 했지만  멕시커의 니에토 대통령은 그런 제언을 일언지하에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미멕 정상회담도취소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대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인가도 인기척도 없는 거리가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장벽을 구축해 봤자 긴 사닥다리 한개만 가지면 장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축 비용을 120억 내지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식 만리 장성을 구축하는 지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국가입니다.  양국의 의회가 관세 철폐를  주로하는 협정을 인준했습니다. 양국의 의회가 인준한 협정을 한쪽의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으로  양국 협정을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멕시코에서 조립되는 미국 자동차 수량이 세배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미국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수는 약간 증가했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멕시코에서 조립되는 자동차는 미국의 일 자리를 앗아 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동시에 멕시코에서 조립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반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입니다.  디트로잇 만해도 100억 달러 이상의 자동차 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었으며 북미 자유무역 이후 자동차 부품의 대 멕시코 수출은 3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분 아니고도  수출에 의존하는 부문에서사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느 나라와와도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올려서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미국의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소비를 늘려야 경제성장을 유발한담는 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관세를 둘러싼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효과와 반하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1030년대에 호된 경제공항을 경헙했었습니다,  관세를 올려서 치르는 무역 전쟁은 맇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오히려  감세 조치를 취하고 규재룰 완화하여 소비품의 값을 낮춰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길이 상책입니다. 일 자리 창출이라는 달콤한 정치 수사어를 남용하여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